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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생에서 발견된 비단거북(Chrysemys spp.) 3종의 관찰 사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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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asive species are organisms that are introduced into places outside of their natural 
distribution range. The global pet trade is facilitating the introduction of invasive species into new 
countries and areas. Among the introduced alien species, turtles are one of the most common 
animal groups whether lives in wetland ecosystems, such as wetlands or reservoirs. Like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exotic turtles is becoming a growing concern for the wetland ecosystem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report new reports of subspecies of Painted turtle (Chrysemys 
spp.): Chrysemys picta marginata, C. p. bellii and C. dorsalis, from the reservoirs in downtown 
Cheongju and Gwangju, South Korea. We used morphological feature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s, plastron, and carapace, to identify the turtles. It is assumed that all turtles were 
artificially released into nature. Considering the increasing number of reports on the introduction of 
alien invasive turtles in Korean wetlands, we recommend the formulation of an immediate and 
systematic management plan for pet trades and organized continuous monitor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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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래생물이란 자연적인 서식 범위를 벗어나 새로
운 지역에서 발견 또는 서식하는 종을 뜻한다[1]. 새
로운 서식지에서 발견된 외래생물이 정착하게 되면 
기존의 생태계를 교란시켜 고유종과 경쟁[2], 질병 
확산[3]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래생물은 주로 반려동물에서 기인되고 있으며 다양
한 용도로 수입, 거래되고 있다[4]. 이 동물 거래 시
장은 계속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위적인 
생물의 이동량이 증가하여 더 다양한 종이 거래되
고 있다[5,6]. 

최근 동물 거래 시장에서 반려동물로서 특이하거
나 희귀한 생물을 사육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
하고 있다[7,8]. 대표적인 종으로 파충류가 있으며 화
려한 색과 특이한 형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래
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10]. 국내 온
라인 펫샵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 조

사에 따르면 총 677종이 거래되고 있었으며 그중 
110종은 거북목으로 확인되었다[11]. 

하지만 사육 중 크기의 대형화, 악취 발생, 사육 
비용의 부담 등으로 야생에 무단 방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8,12]. 야생에 무단 방사한 외래거북은 
국내 생태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그 종류로 늑대
거북(Chelydra serpentina)[13], 악어거북(Macrochelys 
temminckii)[14], 아마존노란점거북(Podocnemis 
unifilis)[15], 아프리카헬멧거북(Pelomedusa cf. 
olivacea)[16]이 있다. 이러한 외래거북의 유입은 기존 
생태계에 교란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8,17].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야생에서 발견
되는 외래거북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래생물에 대한 자료
확보로서 한국 야생에서 비단거북(Chrysemys spp.) 
아종의 관찰 사례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ig. 3. The observation sites of Chrysemys spp. in South Korea. The red point is the location where
the turtles were found. (a) The Toad Ecological Park, Cheongju, (b) Pungam Lake Park, Gwangju and
(c) Mulbit Neighborhood Park,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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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및 결과

2.1. 중부비단거북(Chrysemys picta

marginata)

중부비단거북(Chrysemys picta marginata)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두꺼비생태공원
의 참개구리못(36°36’47.92”N, 127°28’3.24”E)에서 
발견되었다. 이 공원의 면적은 약 30,000 ㎡로 원
흥이방죽과 참개구리못 2개의 연못이 연결되어 있
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는 공원이
다(Fig. 1a). 중부비단거북은 총 2차례(2017년 5월 
25일, 2018년 4월 15일) 두꺼비생태공원 정기 모니
터링 조사 도중 확인되었고(Fig. 2), 발견 당시 붉은
귀거북(Trachemys scripta elegans), 노란배거북
(T. s. scripta), 리버쿠터(Pseudemys concinna)
와 함께 바위에서 일광욕 중이었다. 재확인을 위해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디지털 카메라(Nikon D7000)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통해 동정하였고 등갑의 
무늬와 다리에 나타나는 붉은색 반점을 통해 최종
적으로 중부비단거북으로 동정하였다(Fig. 2)[18].

2.2. 서부비단거북(C. p. bellii)

서부비단거북(C. p. bellii)은 2020년 3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풍암저수지(35°7’47.63”N, 
126°52’16.29”E)에서 발견되었다. 이 공원은 총면적 

244,850 ㎡로 산책로가 있어 다양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친수공원이다(Fig. 1b). 서부비단거북
은 공원 내 외래거북류 서식 조사 도중에 발견되었
으며 발견 당시 붉은귀거북, 리버쿠터와 함께 바위 
위에서 일광욕 중이었다. 이후 풍암저수지에서 진행
된 외래거북 포획 작업 중에 포획되었다. 개체 구분
은 다리에 나타나는 주황색 선과 반점을 통해 비단
거북으로 판단하였으며, 붉은색 배갑과 등갑의 올리
브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서부비단거북으로 동정하
였다(Fig. 3a-c)[18].

2.3. 남부비단거북(C. dorsalis)

남부비단거북(C. dorsalis)은 2022년 5월 30일 광
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물빛근린공원에서 확인되었다
(35°6’14.15”N, 126°54’14.97”E). 이 공원의 면적은 
44,177 ㎡로 공원 내 운동시설, 종합놀이대 등이 있
으며 주변에는 아파트가 있어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문화 공연을 즐기는 용도로 이용되는 공원이다(Fig. 
1c). 남부비단거북은 이 공원의 생태계교란 생물, 거
북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 설치된 통발에 포
획되었다. 당시 통발에는 붉은귀거북, 리버쿠터가 함
께 포획되었으며 남부비단거북은 총 2개체가 포획되
었다(Fig. 3B). 거북은 개체의 다리와 꼬리에 나타나는 
붉은색 선과 반점을 통해 비단거북으로 판단하였으며, 
등갑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주황색 선을 통해 최종적
으로 남부비단거북으로 동정하였다(Fig. 3d-f)[18].

Fig. 4. Chrysemys picta marginata at the Toad Ecological Park. (a) the photo taken on May 25,
2017; (b) the photo taken on April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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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찰

 비단거북류는 동부비단거북(C. p. picta), 중부
비단거북, 남부비단거북, 서부비단거북으로 구분되
며 출현 지역 및 등갑의 차이로 구분된다[19]. 이 거
북은 90년대 초부터 붉은귀거북 다음으로 인기가 

있어 거래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18,20]. 현재 국
내에서는 값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최소 
13,000, 최대 25,000)[11], 이러한 가격과 특히 2000
년대 초 붉은귀거북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수입이 금지된 이후 거래량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
다[19]. 특히 최근에는 희귀 반려동물의 선호도가 높
아지고 있어[7,8], 양서파충류를 반려동물로 선택하여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키우는 사례

Fig. 5. External features of Chrysemys picta bellii (a – c) and C. dorsalis (d – f). (a) lateroventral
view; (b) dorsal view; (c) ventral view; (d) lateroventral view; (e) dorsal view; (f) ventr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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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에서 확인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선행 사례들 모두 인위적인 방생으로 판단되
고 있으며[13-16], 이번 보고 역시 같은 이유로 판단
된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유기는 지속적으로 문제 
되고 있으며 종합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21].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외래거북은 대부분 
인위적인 방생으로 야생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13-16]. 대표적인 외래거북인 붉은귀거북은 국내
에 정착하여 생태계에 피해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
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종이다
[23,24]. 특히 거북류는 하천 및 수계를 따라서 이동
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다른 생태계로 유입이 될 
수 있어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15]. 이번 
보고에서 확인된 비단거북은 경우 북미가 원산지로 
흐름이 거의 없고 식생 피도가 높은 정수역을 선호
하며 거의 모든 종류의 동식물을 섭취하는 종으로 
알려졌다[18,25]. 선행 보고 사례에서도 비단거북류의 
생태계 적응을 우려하였으며 붉은귀거북과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20]. 이러한 외
래거북에 대한 문제는 붉은귀거북을 포함하여 다른 
외래거북도 국내에서 자생종과의 경쟁[2], 산란 사례
[26,27] 등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외래거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외래거북의 분포 및 종 목록을 확
인하고 관리 방안 모색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비단거북류는 지속적으로 야
생에서 발견되고 있는 종이다. 현재까지 천안, 대구
광역시, 전주시, 광주광역시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
지만 아종 단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고[8], 서서울호
수공원과 중랑천에서 동부비단거북[19,22], 일산호수
공원에서 서부비단거북[20]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보고에서 확인된 중부비단거북과 남부비단거
북은 국내에서 첫 발견 사례이며 정확하게 아종 수
준으로 동정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또한 새로운 종
이 지속적으로 국내 야생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
이다. 현재 국내에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2023년 
12월 기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28-30]. 생
태계교란종 중 양서류는 황소개구리(Lithobates 
catesbeianus), 파충류는 붉은귀거북 속 전 종
(Trachemys spp.),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플로리다붉은배거북(P. nelsoni), 
악어거북, 늑대거북 총 7종이 관리되고 있으며, 생
태계위해우려 생물로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Xenopus 
laevis) 양서류 1종이 지정되어 있다. 유입주의 생물
로는 파충류 41종으로 갈색나무뱀(Boiga irregularis) 
등, 양서류 44종 수수두꺼비(Rhinella marina) 등 이 
지정·관리되고 있다[30].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확인
된 비단거북은 지정된 바 없이 외래생물로만 분류
되고 있는 상태다. 비단거북 이외에도 국내에는 아
마존노란점거북[15], 아프리카헬멧거북[16], 검은머리비
단뱀(Aspidites melanocephalus)[31], 페닌슐라쿠터(P. 
peninsularis)[4] 등 관리 지정되지 않은 외래생물이 
야생에서 발견되었으며 비단거북과 함께 이 종들 
모두 거래 중이었다[11]. 따라서 이러한 야생 발견 
종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본
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유통에 체
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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